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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ype analysis was conducted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basic data to calculate the maximum damage caused by 

strong winds during the typhoon period. The result of the damage by region showed that in 2012, the difference in damage was clearly 
distinguished as the region was classified in detail.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annual damage in 2011 was strong on the west coast, and 
in 2016, the damage to the southeast coast was significant. In 2012, the 3-second gust was relatively stronger on the west and southeast 
coasts than in 2011, and  the winds blew stronger along the southeast coast in 2016. Monthly damage data showed that the damage to the 
west coast was high in August, and the damage to the southeast coast was high in October from 2002 to 2019. The 3-second gust showed 
the result of wide expansion throughout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in October. As a result, the damage differs  for type 
bacause the intensities and paths of typhoons vary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the 3-second gust blows differently by region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sale price is considered in metropolit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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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 점차 강해지고 있는 태풍의 강도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를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강해

지는 추세임을 전망하고 있다(IPCC, 2007). 또한, 
Emanuel(2005)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서 태평양에서

의 태풍 강도가 잠재적 상승함과 동시에, 실제 태풍의 강

도 또한 해수면 온도의 증가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예측한 바 있으며, Elsner et al.(2008)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태풍의 강도와 발생률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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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강풍에 취약한 지역은 더욱 강렬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우리나

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총 피해액은 약 3조 

5300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의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피해의 규모를 나타내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9).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피해 규

모의 예측을 통한 사전방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 손

실과 인명사고는 매우 크고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재해는 대부분 강한 바람을 동

반하는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집중호우에 의해 나

타나게 되는데, 국내에서 수행된 태풍에 동반된 강풍으

로 인한 피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ho et 
al.(2005)는 풍압실험을 수행하여 건물들간의 상호작용

으로 인한 다양한 풍압분포 현상이 풍향에 따라 건축물

의 외장재에 피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

고, 태풍 경로와 태풍에 의한 피해액 자료를 이용하여 월

별 및 태풍 경로별로 태풍의 빈도와 피해액, 시·군별 피

해액 분포를 분석한 Kim et al.(2015)은 매 10년 기간별

로 볼 때, 1990년대 이후 태풍의 규모가 강화되면서 그

로 인한 피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태풍에 동반된 강풍으로

부터 발생 가능한 최대피해액을 분석하기에는 기존의 태

풍자료를 분석하거나, 주요 태풍시기(Rusa, Maemi 등)
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최대피해액을 산정하기

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태풍

시기의 강풍으로 인해 외벽, 유리창, 지붕 등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최대피해

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방안적 측면에서 태풍에 동반된 강풍으로 인한 

주택 요소별 피해확률을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연구

(Jung et al., 2009)가 수행된 바 있지만, 우리나라 전역

에서의 피해액 산정에 있어 광역시도 단위의 저해상도 

입력자료가 고려되어, 실생활 적용 및 응용 측면에서 실

질적으로 요구되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피해액 정보가 아

니었다는 실용적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다.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Stewart(2003)는 건물이 받을 피해

의 정도를 취약선 곡선에 따른 풍속별 피해확률로 산정

하여 피해 척도를 제시하면서, 건물 취약성은 주택 유형

이나 요소별 재료 등으로 인해 계산값이 달라질 수 있다

는 결과들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Smith and 
Henderson(2016)도 피해 정도의 취약성은 건물의 구성

요소의 구조, 그리고 재료별로 피해액과 복구비가 추정

되기 때문에 건물의 주요피해 요소별로 피해 정도를 추

정하지 않으면 객관적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고해상도 개념에서의 태풍에 동반된 강풍으로 발생 가능

한 피해액을, 선행연구와 달리, 시군구 단위의 각 상세 지

역별로 산정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우리나라 전역의 시군구별로 태풍에 동반된 강풍으로 

유발되는 발생 가능한 최대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2002년부터 최근인 2019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준 총 

60개 태풍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피해액을 산정하

기 위해서는 태풍에 동반된 최대순간풍속(3-second 
gust)을 도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의 선행

연구(Na and Jung, 2020)에서와 같이 기상장 수치모델

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사용하여 최대순간풍속을 도출하였다. 연구대상 기간 동

안 태풍에 동반된 강풍 피해액을 연도별, 태풍별, 그리고 

전체 시군구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태풍백서(2011)와 

한반도 영향 태풍 분석보고서(2010~2019)에서 제공하

는 태풍정보와 재해연보(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9)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주

택총조사 자료(2002~2019)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액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

산통계정보시스템(R-ONE)(Korea Real Estate Board, 
2019)에서 제공하는 매년 전국의 시군구별 단독주택 가

격을 적용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기간 동안 시군구별로 

행정구역의 변동정보와 단위의 변경을 고려했으며, 상세

지점별 자료 중에서도, 연도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별 데

이터와 권역별 데이터(서울, 경기, 부산)는 해당연도의 

자료를 조사하여 모두 고려하였고, 그에 따른 매매가격

과 매매가격지수 또한 해당 연도별 갱신자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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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1 Domain 2 Domain 3 Domain

Horizontal grid 124×124 223×223 334×334

Horizontal resolution 27 km 9 km 3 km

Vertical Layers 27

Physical 
options

mp_physics WSM6 scheme

bl_pbl_physics YSU scheme

sf_surface_physics Noah LSM

sf_sfclay_physics Monin-Obukhov scheme

ra_lw RRTM Longwave

ra_ws Dudhia Shortwave

cu_physics Kain-Fritsch scheme No CPs

Initial data GDAPS 

Table 1. WRF physics option

적용하였다.

2.1. WRF 수치모델

태풍에 동반된 최대순간풍속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태

풍사전방재모델을 활용하는데, 이때 입력자료로 활용되

는 700 hPa 풍속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상분야 및 날씨 

진단 및 예측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고해상도 기상정보 생산에 효율적인 WRF 수치모델을 

활용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WRF Version 
3.7.1을 사용하였으며, 입력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전 지구 지역예보모델인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 자료를 적용하였다

(Na and Jung, 2020).

2.2. 태풍사전방재모델

본 연구에 사용한 태풍사전방재모델은 태풍에서 유발

되는 최대순간풍속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풍으로 

유발되는 피해액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700 
hPa 고도에서의 풍속정보를 활용하여 지상 10 m 고도 

강풍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피해확률을 산정

한 후, 지역별 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

다. 이 모델은 미국 Florida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FDFS, 2005)에서 개발한 FPHLM (Florida 
Public Hurricane Loss Model)을 참고하여, 국내에 영

향을 미치는 태풍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지리적, 
지형적 특징이 반영된 계산과정 및 입력자료의 수정을 

통해 한반도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선한 것으로써, 계산

된 최대순간풍속(3초 gust) 값은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해양부이와 등표지점의 GUST 및 최대순간풍속과 

적합도 및 정확도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것이 규명된 바 

있다(Jung, 2015; Na and Jung, 2019).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의해 발생 가능한 최대피해액 

산정의 고도화 및 현실화 측면의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피해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주택가구수는 통계청의 주택

총조사 자료(2002~2019년)를 바탕으로 각 시군구별 변

동정보를 적용하였으며, 시군구별 강풍정보의 정확한 추

정을 위해 선행연구(Jung et al., 2010; Jung, 2015; Na 
and Jung, 2019)에서 적용한 저해상도(10 km 및 12 km 
간격) 풍속정보 또한 고해상도(3 km 간격)화 하였다. 또
한, 주택별 피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매년 제공하는 

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정보를 적용하였으며, 연도별 화

폐가치 변동에 의한 피해액 산정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

해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화폐가치 기준연도’
를 정보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2019년 화폐기준으로 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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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상세 권역별 피해액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적 조건을 고려

하고, 시군구 단위 구분과 더불어 더욱 고해상도 개념의 

정보인 권역별 주택가격정보 등의 자료를 고려하여 더

욱 현실적인 피해액 정보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광역시도별로 제공되는 전

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정보를 각각 적용하였다. 즉, 연
도별 행정구역의 변동과 권역별 구분(서울시, 부산시, 
경기도)의 변동정보도 해당 시기별로 적용하였는데, 예
를 들어, 2010년에 마산시와 진해시, 그리고 창원시가 1
개의 창원시(5개 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본 연구에

서도, 2010년 이전에는 각 도시별 피해액을 산정하였으

나 2010년부터는 5개 구별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이
와 같이, 이 외의 연구대상 전 기간 동안 시군구별 모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피해액 변동을 각각 산정하였다. 
또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기본적으로 매년 광역

시도 단위로 제공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서울시와 부

산시, 그리고 경기도는 생활권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권

역을 더욱 세분화하여 권역별로 주택가격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즉, 2012년을 기준으로 서울시는 2개 권역에

서 5개 권역별로 주택가격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부산

시는 1개 권역에서 3개 권역별로, 그리고 경기도는 1개 

권역에서 7개 권역별로 주택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Fig. 1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권역별

로 주택가격정보가 제공되기 전인 2011년과 제공되기 

시작한 2012년도의 각 도시의 시군구별 피해액을 나타

낸 것이다. 2011년의 피해액 분포를 나타낸 Fig. 1(a), 
Fig. 1(c), Fig. 1(e)은 서울시 25개 구별, 경기도 44개 시

군별, 부산시 16개 구군별 가구당 최대피해액을 나타낸 

것으로, 각 시도별로 2011년 태풍 무이파(MUIFA, 
1109)와 2012년 태풍 볼라벤(BOLAVEN, 1215) 시기

에 산정된 시군구별 피해액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2011년에는 서울시는 권역(굵은 검은 실선)이 2개, 
경기도와 부산시는 1개로 구분되지만, 2012년에는 더욱 

세분화된 권역으로 구분되어 서울시는 5개, 경기도는 7
개, 그리고 부산시는 3개로 권역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

다. 즉, 2012년도에는 각 시도별로 주택가격정보가 좀 

더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로 피해액 계산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연도별 피해액

연도별로 태풍특성과 피해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가 다르므로, 연도별 시군구 단위의 최대피해액 산정 연

구는 방재적 차원에서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

범적으로 생활권역이 나뉘는 시점임과 동시에,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의 피해가 강하게 나타났던 2011년과 2012
년, 남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강했던 2016년에 대해서 분

석을 진행하였다(Fig. 2).
2011년 태풍의 피해액(Fig. 2(a))은 수도권에서 막대

한 피해가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한반도 영향 태풍 

중에서도 서해안 지역에 주로 피해를 나타낸 태풍 메아

리와 무이파의 영향이 상당 부분 차지한 것으로 사료된

다. 그중 태풍 메아리는 한반도 6월 영향 태풍 중에서 유

일하게 북서진하였으며, 속도도 최대 80 km/h까지 올라

가면서 일반 태풍의 두세 배의 결과를 기록한 바 있으며, 
태풍 무이파는 따뜻한 바다 위를 느리게 이동하며 발달

하면서 피해가 가중되었고, 최대순간풍속의 극값이 경신

되면서 그 위력을 입증하였다. 이때, 2011년 태풍의 가

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가구당 평균 최

대피해액이 약 1,600만 원의 피해가 나타났으며, 이때의 

3초 gust는 28.6 m/s로 나타났다. 이후로 경기도, 인천 

지역의 피해액이 높게 산정되었고, 2011년 태풍의 3초 

gust(Fig. 2(b))에서는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20 
m/s 이상의 높은 풍속대를 보였으며, 그중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33.1 m/s의 가장 강한 풍속이 나타났다. 또
한, 2002~2011년까지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의 권역이 

상세한 분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닌, 큰 분류로 평균 매매

가격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역 구분에 따른 피해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 유사한 경향을 보였

다. 이때, 서울 권역은 강북권, 강남권으로 나누어졌으며, 
경기도와 부산은 권역이 나누어지지 않아, 해당 광역시

도의 대표 평균 매매가격이 적용되었다. 2012년(Fig. 
2(d))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서 약 2,100만 원의 높은 피

해액이 산정되었는데, 이는 한반도 내륙을 통과하면서 

전체적인 피해를 준 태풍과 서해안 지역에 주로 피해를 

주는 태풍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그
중에서도 역대 태풍 재산피해 순위(통계기간:1904 ~ 
2019년) 중 재산피해와 최대순간풍속, 최저해면 기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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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1 Seoul (d) 2012 Gyeonggi-do

(b) 2012 Seoul (e) 2011 Busan

(c) 2011 Gyeonggi-do (f) 2012 Busan

Fig. 1. The distribution shows maximum damage costs for (a) 2011 Seoul, (b) 2012 Seoul, (c) 2011 Gyeonggi-do, (d) 2012 
Gyeonggi-do, (e) 2011 Busan, and (f) 2012 Busan, for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The 2011 maximum damage 
cost simulated typhoon MUIFA(1109) while the 2012 maximum damage cost simulated typhoon BOLAVEN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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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1 Average damage cost (b) 2011 3-Second gust (c) 2011 Typhoon track

(d) 2012 Average damage cost (e) 2012 3-Second gust (f) 2012 Typhoon track

(g) 2016 Average damage cost (h) 2016 3-Second gust (i) 2016 Typhoon track

Fig. 2. Distribution of yearly average damage cost caused by typhoons from 2002 t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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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yearly average damage cost of typhoons (black bars) from 2002 to 2019. The red line shows 
3-second gust.

대해서 순위 10위 안에 자리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이 컸

을 것으로 판단된다. 태풍 볼라벤은 서귀포시에서 945 
hPa 중심기압과 45 m/s 최대풍속을 보였으며, 이후 북동

진하여 서해로 빠져나갔지만, 한반도 내륙이 태풍의 위

험반원에 위치하여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태풍 카눈, 산바, 덴빈 등이 한반도 내륙에 북상하

면서 평균적인 피해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2년 태풍의 3초 gust(Fig. 2(e))는 2011년과 비교했

을 때, 25 m/s 이상의 풍속이 비교적 더 나타났으며, 그
중 인천 해안지역의 풍속은 35 m/s 이상을 나타내어 인

접 지역의 피해가 높게 산정되었다. 2012년은 서울과 경

기도, 부산의 권역이 상세하게 분류되는 시점으로 2011
년 피해액 분포도와 비교할 때, 권역별 평균 매매가격 차

이에 따른 피해액 구분이 더욱 뚜렷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음의 2016년 태풍의 피해액(Fig. 2(g))은 울산지역을 

포함한 남동해안 지역에서 피해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그중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울산시 북구의 가구당 최

대피해액은 약 95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태풍 차

바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950 hPa의 중

심기압과 43 m/s의 강한 풍속으로 북동진하여 부산에 북

상하였고, 인접 지역인 울산과 남해안, 제주도 일대에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는 3초 gust(Fig. 2(h)) 분포와 대

부분 비례하는 분포가 나타났으며 이때, 가장 높은 3초 

gust는 서귀포시에서 59.2 m/s의 매우 강한 풍속이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연도별 평균 최대피해액과 3초 gust를 함께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풍속에 비례하여 피해

액이 잘 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3). 여기

서, 2005년과 2008년, 2016년은 단일 태풍피해로, 3초 

gust 값이 평균이 된 것이 아닌, 단일 값으로 산정되면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2009년의 경우, 한반도 

영향 태풍이 없었으므로 결과에서 제외되었다. 이 결과

와 함께 주요 7대 광역시인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의 시계열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았다(Fig. 4). 
서울의 경우(Fig. 4(a)), 약한 풍속에도 비교적 높은 피해

액이 나타났으며, 특히, 2011~2012년에 강한 피해를 나

타냈는데, 이는 주로 서해안으로 북상하는 경로의 태풍

으로 인한 강풍 피해가 주요인으로 보이며, 2012년의 경

우, 2011년과 비교할 때, 풍속이 더 높음에도 피해가 낮

은 것은 권역 구분에 따른 시세의 증감으로 인해 나타나

는 결과로 보인다. 부산의 경우(Fig. 4(b)), 2005년과 

2016년에 피해액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일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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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로 인한 피해액과 3초 gust가 높게 산정된 것도 있지

만, 이때의 태풍 경로가 남해안과 동해안을 지나면서, 피
해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울산

(Fig. 4(c))은 풍속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는

데, 이는 서해안 지역에 피해를 주는 태풍의 수가 상대적

으로 적으며, 남해안으로 올라와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동해안에 주로 피해를 주는 태풍으로 인해 울산의 피해

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Fig. 
4(d))와 대전(Fig. 4(e)), 광주(Fig. 4(f))의 경우는 큰 특

징 없이 풍속에 따른 피해액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그중 광주의 경우, 다른 광역시에 비해 풍속과 평균 

매매가격이 낮아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적은 결과를 나타

냈다. 인천(Fig. 4(g))은 근접 지역인 서울과 비교했을 

때, 풍속은 인천이 높으나, 피해액은 서울에서 높게 나타

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평균 매매가격이 고려되었으

며, 2012년의 경우, 풍속은 높으나 피해액이 낮게 산정

된 것은, 2012년의 평균 매매가격이 2011년보다 낮게 

책정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고려했던 근거

자료가 잘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3.3. 월별 피해액

Fig. 5는 월별 태풍피해액과 3초 gust의 전국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시적으로, 수도권 지역

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에 강한 피해가 나타난 8월과 남동

해안 지역의 피해가 강했던 10월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다. Lee and Lee(1998)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8
월 하순에 내습하는 태풍의 수는 전체의 15%에 불과하

지만, 피해액은 37%로 8월 하순의 태풍의 강도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 한반도 영향 태풍은 대체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중부지방을 통과하는 경향을 보

였고, 서해를 통과하는 태풍이 동해를 따라 북상하는 경

우보다 약 3.8배 큰 피해를 받았음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태풍의 강도가 같을지라도, 서해안을 지나는 경로의 태

풍은 한반도 전역이 위험반원에 위치하여 동해를 통과하

는 경우보다 더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때,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

풍 58개(피해액 0원 태풍 제외) 중에서 8월과 10월의 태

풍 빈도는 각각 21개, 5개로 약 36%, 9%의 비율을 나타

냈으며, 피해액의 비율은 각각 약 38%, 7%로, 상대적으

로 10월보다 8월의 피해가 강하게 나타난 점으로 볼 때, 

Lee and Lee(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8
월 평균 최대피해액 분포(Fig. 5(a))를 보면, 수도권의 피

해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였고, 이때의 가구당 평균 최대

피해액은 약 300~1,000만 원으로 넓은 피해분포를 나타

냈으며, 3초 gust(Fig. 5(b))는 평균적으로 내륙보다 해안

지역의 경우에 넓고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10월의 경우, 한반도 태풍 영향시기 중에서도 가을

태풍의 경향을 보고자 한 Na and Jung(2020)의 선행연구

에, 한반도 태풍내습 시 태풍경로별 나타나는 최대풍속 

분포특성 연구를 진행한 Na et al.(2019)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7가지 Type의 태풍경로 자료를 적용하여 6~8
월 태풍과 9~10월 태풍을 비교해본 결과, 과거

(2002~2010년)보다 최근(2011~2019년)으로 올수록 9, 
10월의 가을태풍 중에서도, 남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인 Type 2 발생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17 m/s 이상의 영역이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

도 남해안 전역과 강원 내륙 및 전라 연안지역까지 넓게 

확대되었으며, 태풍에 동반된 3초 gust의 영역이 넓어짐

과 동시에 강해지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이때, 본 연

구의 10월 태풍 3초 gust 분포도인 Fig. 5(d)에서도 알 수 

있듯이, 8월과 비교해볼 때, 10월 3초 gust의 분포가 남동

해안에서 넓게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강도 

또한, 강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때, 남동해안 지역은 

약 20~30 m/s의 풍속이 불었으며, 그중 울산과 제주에서 

강한 풍속에 따른 피해액이 높게 산정되었고, 약 

400~650만 원의 가구당 평균 최대피해액을 나타냈다

(Fig. 5(c)).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월별 결과와 추가로 

수행한 태풍 경로에 따른 분석은 서로 다른 분석이나, 두 

결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태풍의 특성과 

경로 유형에 따른 지역적 피해분포의 차이가 명확히 드

러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피해 저감에 활용한다면 피해지

역에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 사전방재 

차원에서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한반도에 영

향을 미친 태풍에 대해서, 태풍에 의한 재산피해가 발생

했을 때, 발생 가능한 최대순간풍속인 3초 gust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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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oul (b) Busan

(c) Ulsan (d) Daegu

(e) Daejeon (f) Gwangju

(g) Incheon

Fig. 4. Yearly time series graph of metropolitan cities from 2002 to 2019. The green bar shows the average damage cost 

and the red line shows 3-second 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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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ugust average damage cost (b) August 3-second gust

(c) October average damage cost (d) October 3-second gust

Fig. 5. Distribution of monthly average damage cost caused by typhoons from 2002 to 2019.

최대피해액의 산정과 함께 고해상도의 입력자료 활용

과 주택가격 및 주택수 등의 자료를 적용하여 더욱 타당

한 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역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지

역 내 권역별 구분이 고려되면서 피해액의 차이가 나타

났으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피해액 차이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태풍의 평균 최대피해액

이 가장 높게 산정되었으며, 7개 광역시 중에서는 평균 

매매가격이 높게 책정된 서울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 인천과 울산의 피해액이 높게 산정되

었다. 또한, 월별 결과를 보면, 8월에는 서해안으로 북상

하는 경로의 태풍이 강한 경향이 나타나 수도권의 피해

가 집중적이었고, 10월의 경우, 빈도와 피해는 8월과 비

교했을 때는 적었으나,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점

차 빈도가 증가하면서, 남동해안에 상륙하는 경로로 인

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역별 정보가 상세하게 고려

된 사전방재정보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도출은 실제 방재행정

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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